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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케어센터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쿠팡 구성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도울 수 있을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
사를 넘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쿠팡케어센터는 곤지암1센터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나(Na) 다운(Down) 캠페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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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케어센터 관계자가 지난 26일 곤지암1센터 직원들에게 ‘소금 섭취 줄이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닷새간, 곤지암1센터 구내식당에 ‘웰빙국’이 등장했습니다. 직원들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쿠팡케어센터가 구내식당과 함께 준비한 식단입니다. 구성원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표입니다.



곤지암1센터에서 펼쳐진 ‘나(Na)다운 캠페인’은 지난 26일 마무리되었다. 경기광주1센터는 직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웰빙국
과 나트륨 함량이 적은 라면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1일 나트륨 권장섭취량은 2000mg. 소금 약 5g, 티스푼 한 개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사랑하는 순두부찌개(1400mg), 된장찌개(2000mg), 수제비(2100mg), 짜장면(2400mg), 부대찌개(2700mg), 뼈감자
탕(2700mg) 등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mg. WHO 권고 기준의 1.6배에 달합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약 43.5%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라도 식습관 개선이 필요
한 상황입니다.

쿠팡케어센터는 곤지암1센터 구내식당과 협업해 염도를 조절한 두 가지 국을 준비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기존 일반국(염도
0.9~1.0)과 함께, 맛은 유지하면서 염도를 낮춘 웰빙국(염도 0.5~0.6)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라면을 통한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
도록 나트륨 함량이 낮은 라면도 추가로 비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해하던 직원들도 둘째 날부터 점차 웰빙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페인 마지막 날에는 “매일 웰빙국이 나왔으
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나(Na)다운 캠페인’은 26일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곤지암1센터 직원들의 건강 식생활을 위해 웰빙국과 나트륨 함량이 적
은 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제공됩니다.

곤지암1센터 ‘나(Na) 다운(Down) 캠페인’ 결과, 웰빙국을 경험한 직원들의 91%가 “앞으로도 웰빙국을 선택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평소 ‘단짠단짠’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좋아하는 몸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염식이라길래 싱겁고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평소처럼 맛있었어요. 집밥 대신 주로 밥을 사 먹는 편이라 회사에서 이렇게 건강
을 챙겨주니 정말 고맙죠.”

“나트륨을 줄인 건면이 있다는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됐어요. 건강을 위해 라면을 줄이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먹고 싶을 땐 건면으로
선택하려고요.”

– 웰빙국에 대한 직원들의 후기 –



나트륨을 줄이는 습관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국물 요리를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일상에서 조금씩 ‘덜 짜게’ 먹으려
는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쿠팡케어센터 관계자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가 쿠팡 구성원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
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나(Na) 다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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